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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
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 2,041명의 응답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조절효과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
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의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정책 및 제도를 보다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
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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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effect of material deprivation on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of youth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ing effect model were 
analyzed using the response data of 2,041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2021 Youth Social and Economic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aterial deprivation of youth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s subjective mental health. Secon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effect of 
material deprivation on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of yout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level of youth, it is necessary to not only strengthen public policies and 
systems to prevent the situation of material deprivation of youth in advance, but also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system by raising the level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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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수의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불안감에 시달
리고 있다. 또한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
패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실제로 청년 다수가 주거 및 생활의 빈
곤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취업을 

한 청년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노동지위를 가짐으로써 근
로를 해도 빈곤한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게다가 가족자원이 빈약하거나 가족부양을 
부담하는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불리를 경험
하고, 장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3]. 청년세대는 일
자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취
업하는 것 자체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취업을 했더
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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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로 인해 당장은 경제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문제
를 겪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미래의 경력을 형성하는 것
에 불안을 느끼고, 생애과정 전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4-6].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청년들은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과 신체화 반
응들도 겪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우울, 대인기피, 수면장
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이는 청년
빈곤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대해 사회경제적 대책 마련과 함께 정신
건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물질적 박탈 문제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물질적 박탈은 빈곤층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
하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을 의미하며[9], 사회경제적 박
탈 등으로도 일컫기도 한다. 박탈이라는 것은 다양한 영
역에서 경험하는 절대적·상대적 결핍상태와 결과를 포함
하고, 개인의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빈곤에 비해 그 
유용성이 강조되어 왔다[10]. 물질적으로 박탈을 경험하
는 계층에게는 신체 및 정신의 건강문제와 사회문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청년기는 아동·청소년기에서의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
대되는 시기이라는 점에서 보다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청년기는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이
행하는 첫 생애단계로서, 아동·청소년기에서의 다양한 경
험들이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성인기로 연결되
는 중요한 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2]. 정세정 외
[12]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은 아동ㆍ청소년기에서부터 빈곤한 상황 속에서 
성장해오면서 가족 내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등지에
서 다양한 장벽과 불리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성
인이 된 현재의 삶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또한 장기화된 취업준비, 실업 등으로 인해 주 소득원
이 상실되는 것은 빈곤한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는 
물론이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가구에서조
차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경우와 학교에서의 공교육 및 사교육 
등에서의 불리를 경험한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었다. 

청년 집단은 20대에서부터 최근에는 30대 연령인 이
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보고 있으며, 
최근에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과 
낮은 기술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시장이 이중화

되면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좌절되거나 연기되며,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등장하였다[3]. 청년에게 있어 스스
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평가하는 주관적 정신건
강 수준이 긍정적으로 높을수록 개인의 정서를 안정시킴
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긍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수준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13]. 주관적 정신건강은 의학적인 수단으로 파악하
지 못한다고 해도 개인이 느끼는 미세한 정신상의 변화를 
비롯하여 잠재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나타내므로,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
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환경에서는 개인이 갖는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인지하는 경제적 여건
이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14,15]. 즉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지가 긍정적이라면 행복감을 보다 
높게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여건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지하고, 개인이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낄수록 
우울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볼 때[16-18],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산, 소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
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세대부터 자녀세대
까지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세습에 대해서도 심
각하게 인식하고 있다[19]. 그러나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낮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 수 없
다. 이를 완충시키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20,21].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타인들에게서 받는 관심, 인정, 사랑을 비롯하여 정
보 혹은 물질적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
을 말한다[22]. 그러므로 청년이 느끼는 물질적 박탈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의해 변
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사
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23-25], 특히 가구소득 집
단 사이에서 발견되는 우울 수준의 격차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6]. 또한 
실직자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지각하는 
심리사회적 안녕감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7].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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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
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
는가?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에 조사기준일인 
6월 1일에 만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2,041명을 조사하였다[28].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실시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사용
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1 물질적 박탈감
물질적 박탈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
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
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
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
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TV를 가지

고 있지 않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
(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로 총 9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578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는 보통 .6 
이상일 경우에 양호하다고 판단하나, 최소기준으로 .5 이
상인 경우에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므로[29],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들도 내적일관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2 주관적 정신건강
주관적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

을 사용하였다.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나
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
을 느낀다”,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
쾌했다”,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에 
대한 해당여부를 묻는 것으로 총 5개 문항이다. 각 문항
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
는 .897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
어볼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
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
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돈
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
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여부를 묻는 것으로 총 7개 문
항이다. 각 문항은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코
딩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749로 나타났다.   

2.2.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정하

였는데, 성별(남=1, 여=0), 연령(만 나이), 결혼여부(결혼
=1, 이혼, 사별, 미혼=0), 자녀존재여부(있음=1, 없음=0), 
대학졸업여부(1=대학졸업, 0=재학, 휴학, 중퇴)으로 코딩
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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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7.0과 SPSS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첫째, 각 측정변
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7.0에서 Hayes[30]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 4.1의 모델1을 사용하여 조절효
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할 때에 부트스트래핑
을 활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표본수는 5,000개
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물질적 박탈감과 조절변
수인 사회적 지지는 평균중심화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 주관적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의 
정규분포성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
값이 3보다 아래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 보다 아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31]. 또한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Material 
Deprivation

Subjective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N 1,923 2,041 2,041
Mean .48 15.74 5.86
SD .89 5.20 1.55

Skewness 3.25 -.69 -.18
Kurtosis 16.00 -.18 3.36

Material 
Deprivation

Subjective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Material Deprivation 1
Subjective

Mental Health
-.222
*** 1

Social Support -.171
***

.183
*** 1

* p<.05, ** p<.01, *** p<.001

3.2 물질적 박탈감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의 조절효과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
변수인 물질적 박탈감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평균
중심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이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8.307, p<.001). 독립변수인 
물질적 박탈감은 종속변수인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370, 
p<.001). 한편, 이 때 청년의 연령(B=-.107, p<.01), 결혼
여부(B=-.639, p<.05), 자녀존재여부(B=1.269, p<.05)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성별(B=.452, p=.093)과 대학졸업여부(B=.170, p= 
.313)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안했을 경우, 자녀가 없을 경우에 주관적 정신건강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deprivation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Step Variables B S.E t

1

Material 
Deprivation -1.370 .145 -9.427***

Gender .452 .269 1.680
Age -.107 .035 -3.056**

Marriage -.639 .270 -2.369*
Offspring 1.269 .628 2.020*

College Graduation .170 .169 1.008
F=18.307, R-squared=.069, p<.001

2

Material 
Deprivation(a) -1.011 .152 -6.637***

Social Support(b) .646 .088 7.336***
a×b .280 .077 3.649***

Gender .643 .264 2.437*
Age -.098 .034 -2.854**

Marriage -.553 .264 -2.092*
Offspring 1.071 .615 1.740

College Graduation .224 .165 1.354
F=23.389, R-squared=.113, p<.001

* p<.05, ** p<.01, *** p<.001

그 다음으로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
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검증하
였다. 분석결과, 이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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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F=23.389, p<.001). 상호작용항에서는 물질
적 박탈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인 주
관적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B=.280, p<.001), 사회적 지지가 물질적 박탈감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이 때 청년의 성별(B=.643, p<.05), 연령(B= 
-.098, p<.01), 결혼여부(B=-.553, p<.05)는 주관적 정신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존
재여부(B=1.071, p=.082), 대학졸업여부(B=.224, p=176)
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결
혼을 안했을 경우가 주관적 정신건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simple 
regression line according to social support

variables moderating 
effect S.E t LLCI

(b)
ULCI
(b)

Social 
Support

+1SD -1.142 .157 -9.069
*** -1.728 -1.113

Mean -1.011 .152 -6.637
*** -1.310 -.712

-1SD -.725 .193 -3.753
*** -1.103 -.346

* p<.05, ** p<.01, *** p<.001

Fig. 2.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deprivation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사회적 지지가 갖는 조절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특정한 값(조절변수의 ±1SD)에서 단순회귀
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31]. 이를 검증
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로써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이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따라 모든 조건에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
절효과에 의한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값 
±1SD 경우에 사회적 지지의 값을 살펴보았다. 물질적 박
탈감이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으로 높으면 주관
적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질
적 박탈감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평균값과 ±1SD 수준에
서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
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김주희 외[16], 손용진[17], 여유진[18]의 연
구결과를 비롯하여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한세영과 한아
름[3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물질적 박탈감은 정신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로써 청년의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
년이 느끼는 물질적 박탈감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 박탈감을 느끼
는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적 박탈 경험
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제도적인 지원책이 요구된
다. 최근 청년세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소득 관련해서는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등의 정책이 만들어
졌으며, 자산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
년통장, 청년노동자통장 등의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청년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물
질적 박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지원정책이 고용에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어, 고용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청년지원정책에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
어 청년들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정책가들의 관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고용률 상승에만 치중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3]. 또한 기존 사회보장 제도로 포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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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보장 사각지대도 존재하므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히 배치하여 전체적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이 요구된다. 현재 청년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취
업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대상자 포괄성이 낮거나, 청년취
업분야, 교육ㆍ훈련분야를 제외하고 청년들의 정책만족
도가 낮은 수준인 것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청년정책들 중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비효
율적인 부분들을 개편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이고, 정책효
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의 물질적 박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들이 안
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
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둔
다면 청년의 물질적 박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청년들의 전반적인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을 제
고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끼더라도,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
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
라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김나예와 이덕
남[23], 윤여주와 김지영[24], 김자영[2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가구소득 집단 간 우울에서의 격차가 사
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김진영
[26]의 연구결과와 실직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
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신준섭과 이영분[27]의 연구결과와 같이 개인이 처한 사
회경제적 상황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년
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과 이 체계를 토대로 한 사
회적 지지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빈곤에 처한 
청년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나, 다양
한 사회활동 참여와 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배
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포함도 추구하고 있었다[34]. 이러
한 청년들의 노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
는 것은 바로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 
및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청년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

도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지
지, 가족지지, 친구지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서 지
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
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청년이 느끼는 
물질적 박탈감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 이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 변인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기는 어
려웠다. 사회환경의 변화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발달상
황,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종단적 변화궤적을 확인
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본 연구결과가 가진 한계점을 보
완하고, 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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